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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현장]

● 앵커： 북한 개성에 남과 북이 절반씩 투자해 설립한 남북 합영회사로는 처음으로 아리랑태림

석재공장이 준공해서 개성시 덕암리에서 석제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

태림산업은 지난해 ９월 북측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２９５만달러를 투자해 부지 １만 ５０００

평에 건평 １０００평의 공장을 건설했고 내년부터 건설용과 장식용 석재 ８００만여 톤을

(황헌 앵커 freewind@mbc.co.kr)

[저작권자(c) MBC (www.imnews.com) 무단복제-재배포 금지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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